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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目 : 『IMF 2년』 한국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국제포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risis and Restructuring in Korea)

主要內容

이 資料는 99年 12月 3日 夕刊부
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회의 개요

□ 금융위기로 인하여 97년 IMF와 협약(stand- by

arrangement )을 체결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12월3일,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

포럼이 서울 COEX Inter - 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됨.

□ 동 포럼은 지난 2년간의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4대 부문

에 걸친 구조개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구조 개혁을 어떻게 정착시

켜 나갈 것이며 구조개혁이후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

하기 위한 것임.

2 . 회의 구성 및 참가인사

□ 동 포럼에는 IMF , OECD,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학계,

금융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

어서,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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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포럼은 한국의 구조조정과 개혁 , 위기극복 이후의
과제 라는 2개 주제의 세션(Session )으로 나누어 진행되
는 바, 토의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 존스톤 OECD 사무총
장, 스티글리츠 IBRD 부총재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임.

첫 번째 세션에는 97년 협상시 IMF측 실무대표로 참여
하였던 나이스 IMF 아태담당국장과, 비스코 OECD 경제
총국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 크라우스 美 U.C. 샌디에고大 명예교수, 호마츠 골드
만삭스 부회장, 몬테그논 Financial T imes 편집장,
미스터 엔 으로 널리 알려진 사카키바라 前 일본재

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것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경제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인 필즈 美 코넬大교수, 계량 후생경제학 분야의 권위자
인 카크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大 교수가 주제 발표하

며,

- 코칸 美 MIT大 교수, 아델만 美 버클리大 교수, 피크터
세계은행 금융위기국가 담당국장, 버틀러 US News &
World Report 동경지국장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임.

3 . 회의 목적과 기대효과

□ 동 포럼은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건전 재
정 등 남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경
제활동 각분야에 있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

고 경제성장 과 사회통합 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

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단순한 위기극복 차원을 넘어서, 새 천년(New
Millennium ) 세계경제질서에의 성공적인 참여를 보장하
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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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의의 연설문 및 발표자료

□ 김대중 대통령은 12월3일(금) IMF 2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

노동, 공공 기업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1년 반만에 외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대통령 취임시의 약속을 지켰음을 재확인함.

□ 김대중 대통령은 향후“민주주의”,“시장경제”및“생산적 복지”를

국정의 세가지 중심축으로 하여

인권신장, 지방자치의 강화 등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개혁입

법을 줄기차게 추진할 것이며,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여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를 표명함.

또한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인터넷 개발을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

경제구축을 최우선함으로써 우리나라를 10년내에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중산층 육성,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의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을 밝힘.

□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정책

이 실현되면,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다시 회복할 것이며,

200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달러, 실업률 3%대를 이루고,

2004년내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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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다 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기업 추가 구조조정, 비은행금융기관의 과
감한 정리, 정책입안의 민주적 절차, 거시경제적으로 경기후퇴
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적 조치 등의 후속작업에 박차

를 가해야함을 강조하고,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시장경제의 초석
을 다지기 위해 시행한 수많은 작업들의 경험은 한국경제 뿐만 아

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였음을 소개

□ 이어서 개최되는 1주제 발표자인 비스코 OE CD 경제총국장은

한국경제위기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탓이며, 한국
경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성공, 금융
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장경제 지향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
혁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남은 과제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의 역할이 재평가될 필요성과 감독제도의 강화 및 금융기

관의 지배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한국이 지난 개혁과정에 대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고, 비록 강한 경기회복이 진행되더라도 개혁을 활기차게 추진
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고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

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

□ 2주제 발표자인 필즈 코넬大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한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① 한국은 실업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함. ② 고용의 문제는 마찰적 구조적 관점이 아닌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함. ③ 노사관계여건의
개선과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유연성 확립 등도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임 . ④ 단기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는 방안

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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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룸 : COEX Inte r- Cont inenta l Hote l, Vivace Ⅱ

Tel : 561- 4746 Fax : 569- 3081
Home page : htt p:/ / kdiux.kdi.re .kr
E- mail : zzz13 @kdiux.kdi.re .kr

한국개발연구원 (KD I)

□ 이번 『IMF 2년』국제포럼에서 발표되는 연설문과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배포하오니 보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별 첨 :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국문 요약)

스티글리츠 부총재 연설문(국·영문 요약)

* 존스톤 사무총장 연설문은 당일 배포 예정

비스코 OE CD경제총국장 발표문(국·영문 요약)

필즈 코넬大 교수 발표문(국·영문 요약)

* 나이스 IMF 아태담당국장, 카크와니 호주 뉴사

우스웨일즈大 교수 발표문은 당일 배포 예정

□ 별첨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정리하여 세션 종료직후 보도

자료 형태로 제공할 예정임.

※ 추후 배포되는 자료 : Ⅰ, Ⅱ 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자료

□ 국제포럼 홈페이지 이용 안내

포럼 관련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국제포럼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중계

홈페이지 운영 : 한국개발연구원(http :/ / k diu x .k di .re .kr )

재정경제부(http :/ / w w w .m ofe .g o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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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김대중 대통령 기조연설문 내용(국문요약)

2. 스티글리츠 IBRD 부총재 기조연설문 내용(국·영문요약)

3. 주제발표 내용 (국·영문요약)

◇ Sess ion Ⅰ

- 비스코 OECD 경제총국장

◇ Sess ion Ⅱ

- 필즈 美 코넬大교수



대통령 기조연설문 요약

<지난 2년간의 성과 >

□ 「 1년반만의 외환위기 극복」약속 지켜

- 외환위기 당시 39억불이던 외환보유고가 사상최고인 680억불에 달하고,

올 경제성장률은 9.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하였

고 추가적인 상향조정을 검토 중

-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던 1년반만의 외환위기 극복 약속을

지켰음.

□ 조속한 구조조정 마무리

- 대기업 부채비율을 금년말까지 200%이하로 낮추고, 과잉중복투자로 경쟁

력이 저하된 7개 분야의 사업구조조정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

□ IM F 2년의 교훈 : 국민과 정부가 힘 합치면 못할 일 없어

- 훌륭한 국민과 책임있는 정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 없다는 교훈 얻어

-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 우리가 해이해 지

면 위기는 언제나 다시 맞을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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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의 정책과제 >

□ 일류국가 진입 기반 다지는 데 총력

-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 시장경제 , 생산적 복지를 국정의 세 가지 중심축

으로 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우선 인권의 신장, 지방자치의 확대, 국가보안법의 개정 등 개혁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국에 손색없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것임.

- 또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여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어떠한 위기에도 견뎌낼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위해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실물을 원활히 뒷받침해야

기업들은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에 기업역량을 집중해야

아울러 생산적 노사협력을 토대로 新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공공부문은 정부부터 솔선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

- 아울러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이행하여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임.

10년내 , ‘ 10大 知識情報强國’으로 발전

- 네트웍 경제 구축에 역점을 둬 2002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하

고 1인 1PC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수를 천만명 수준으로 확

산시킬 계획

- 새 천년에 맞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공공조달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조기

에 추진해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고 차세대 인터넷 개발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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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웍 경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10년 안에 10大 知識情報强國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생산적 복지 구현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어렵게 된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저소득층의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국민들의 인간개발교육에 역점을 두어 지식기

반 경제시대에 대비

새천년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

상

「삶의 질」향상에 역점

- 문화 관광기회와 스포츠 레저기회를 확충하며,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개

선에도 노력할 것

- 소득분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부의 공정

한 상속을 위해 관련 세제를 개선할 것

□ 2003년 , 1인당 GN P 1만 3천달러·실업률 3 %

- 지난해 6,800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에는 1만 달러가 넘고,

2003년에는 1만3천 달러까지 증대될 전망

- 또한 향후 4년 동안 2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03년에는 실업률이

사실상의 완전고용인 3%대로 낮아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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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장기간 지속되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순채권국의

위치를 지켜나갈 것

- 공공채무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2004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실현토록

할 것임.

<글로벌 경제시대에 적극 부응 >

-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경쟁과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그 동안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의 경제 사회

적 격차 완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사회적 화합방안을 역설한 바 있음.

- 이에 한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가

쌓아온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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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기조연설문 요약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

□ IM F 2년간 한국이 이룬 3가지 업적

- 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시작함으로써 기업의 자산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제 회복 ②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병행 ③ 이 모든 과

정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임 .

□ 장기발전 초석마련 위한 후속작업에 박차를

<기업부문 > : 재벌기업 추가 구조조정 등 필요

-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높아

한국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한국기업을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게 만듬.

채권은행의 원금탕감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재벌기업의 추가적

인 구조조정이 필요

한국기업의 경영관행 역시 변화해야 함. 한국기업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소수 소유주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으로부터 종업원과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

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상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신중한 주주와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외이사와 충실의무를 잘 이행하는 채권은행 등이 견제와 균

형이 이루어 가는 다각적 기업통제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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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 : 비은행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등 필요

-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한국의 은행들은 신용평가란

관점에서 보다 은행답게 행동해야 함.

대출관행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동성위험, 외환위험, 금리변동위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극적인 금

융감독 및 사외이사 등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비은행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

화된 금융감독과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감독을

받아야 함 .

한국정부는 시장지배력 남용은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함 .

<사회보험 > : 고용기회 확대에 역점 둬야

- 사회보험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처방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장기적인 정

책으로 전환해야 함 . 정부는 직접적인 고용창출보다는 고용기회를 확대하

고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

동시에 고용보험과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

력 역시 필요함.

<예방적·대응적 조치 필요 >

- 거시경제적으로는 경기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대응적 조치를 국

가적으로 동시에 국제적으로 필요함.

예방적 조치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도한 자본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억제장치, 금융감독 및 규제,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금융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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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함.

대응적 조치란 경기과열이 핵심문제가 아닐 경우 총량수요유지에 최우

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함.

정책입안 , 민주적 절차 필요

- 과거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 없이 특정 정책들이 슬그머니 끼어 들

곤 했었지만, 한국이 진정 한국적 가치와 신념들을 조화시키기 원한다면

이와 같이 잘못 입안된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한국경제위기 , 세계경제에도 귀중한 교훈

-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시장경제의 초석을 다지

기 위해 시행한 수많은 작업들의 경험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였음 .

제도적 인프라의 중요성, 통화관리와 금융위기극복 전략,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등을 한국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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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ary

KE Y N OT E S PE E CH

Joe sph E . S tig litz

Koreas major achievement s of the past two year s are threefold : (1)

Korea began restructuring quickly , while avoiding wholesale destruction of

organizational capit al and helping the economy to rebound, (2) it undergirded

the restructuring efforts with a greatly strengthened social safety net , and (3)

it did all this openly and democratically , in a w ay that w as able to build

enough societal consensus to move the country forw ard.

Korea must t ake further steps not only to consolidate this recovery , but

also to lay the foundations for longer - term development .

In the area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e progress on reducing

debt - equity r atios of the chaebols is very impressive given the strains

imposed by high interest r ates . But this ratio is still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 leaves firms vulnerable to any future economic shock .

Overall, there needs to be more progress on restructuring of all the chaebols,

probably including acceptance of some write- downs of principal by creditors .

T here must also be reform of the w ay Korean businesses act . Korea

has governance problems in a broader sense: it lacks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probably also needs to better insulate

employees and other st akeholder s from excessive risks taken by majority

owners . T he solution to this is a multiple corporate control system, with

checks and balances provided not only by vigilant shareholders and active

external directors who need greater tr ansparency as an aid, but also by

creditor banks that t ake their fiduciary responsibilities seriously .

Continued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will need to make two

major thrust s . First , Korean banks must continue working to learn how to be

banks in terms of carefully assessing creditworthiness . In addition to

changing the credit culture, banks must also develop adequat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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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ractices to manage other aspects of banking , such as liquidity

risk, foreign exchange risk, and interest rate risk. Financial supervision will

need to be proactive in promoting this shift to a more market - based credit

culture. Moreover , regulatory agencies must be complemented by other

institutions . As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non- financial corporations,

financial security is dependent on a variety of checks and balances , including

engaged shareholder s and outside boards of directors .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clean up the non- bank financial sector .

Enhanced supervision is necessary . T he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s) make up nearly half of the total financial sector in Korea quite a

large share by international st andards . T he NBFIs must become more

transparent ; for example, their asset s are not reported at market value, even

where a clear market valuation exists . T hey should probably also be covered

by many of the same prudential regulations as the commercial bank sector .

In the area of Koreas competition policy , the government must take

pains to signal that abuse of market power will not be tolerated, and that the

government will stay the course in its policy of treating all firms

evenhandedly . T here is substantial room for giving the KFT C greater powers,

particularly in it s approval of mergers and acquisitions .

On the social insur ance side, Korea will need to move from emergency

measures to longer - term structures over the next few year s . For ex ampl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move again from being a direct provider of

employment tow ard improv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trengthening

social insurance. It will need to take steps to ensure the long- term viability

of both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and the pension progr am .

Korea must also take steps macroeconomically to avoid deep recession

the next time around. Preventive and reactive steps, at both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 need to be undert aken . Preventive measures may include surge

suppressor s to dampen excessive capital inflow s at the national level; better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t the glob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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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e measures, those adopted once a crisis is underw ay , should

place a high priority on maint aining aggregate demand, particularly in cases

where macroeconomic overheating is not a major problem .

As for forging a new growth strategy , elements of Koreas past

str ategy , such as it s emphasis on high technology and education, will continue

to serve it well in the years ahead. But other elements will have to beand

are beingre- ex amined. If firms have to rely on ret ained earnings for their

growth, growth will slow , and resources will be less efficiently allocated. A

longer - run growth str ategy must be based on developing equity marketsand if

these are to develop,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re is good corpor ate

governance, including strong protections for minority shareholders .

T he process of democr atization is an on- going one. In the past ,

cert ain policies were foisted on Korea without full democratic debate; Korea

will have to revisit these policies, to see if they are indeed in accord with

their own values and beliefs . Going forw ard,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community by championing democr atic values and exploring

their full implications

Korea w as hit by the 1997- 98 crisis not because it w as a failure, but

because it had been so successful that it had attr acted large amounts of

capital from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two years , Korea has taken

many of the step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s of a well- functioning

developed market economy. T he past two years have yielded lessons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the world. We have learned anew abou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 appropriat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currency and financial crises , and especially the import ance of democratic

processes in addressing cr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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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후 한국의 구조개혁

비스코

(OE CD 경제총국장)

□ 한국경제위기 ,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탓

- 90년대 세계경제환경은 보다 경쟁적인 개방경제와 보다 통합된 상품 및

자본시장으로 변모하였음.

-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한 제

도의 미발달과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었음.

이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수익률 저하, 외환보유고를 훨씬 초과

하는 단기외채의 누적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광범위한 구조개혁 등이 빠른 경기회복 견인

-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성공, 금융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장경제 지향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 등이 투자자들의 신

뢰를 얻었기 때문임.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폐쇄 및 영업정지,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64조원

의 공적자금 투입, 통합금융감독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되었음.

이러한 구조개혁은 OE CD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개혁 중의

가장 광범위한 것 중의 하나라고 평가됨.

- 99년 경제성장률 9% 전망, 1달러당 1,200원대의 환율안정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원인은

한국 정부의 개혁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

한 역할을 하였고, 구조개혁의 진전이 금융정책의 완화를 촉진시켰던

것이 주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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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깊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호혜적인 외부여건을 들

수 있음.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등 해결 과제 많아

- 남은 과제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특수은행 및 개발

기관의 역할이 재평가될 필요성과 감독제도의 강화 및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

아울러 정부의 은행소유 지분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업구조조정이 계속된 데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과거패턴으로 회귀

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구조조정을 시한의 설정을 통한 추진보다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즉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도산을 허용함으로써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함.

- 정리해고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비공식적 압력은 구조조정 과정을 연

장하고 고고용 성장으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총 규제의 50%의 폐지로 실질적이며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는

양적인 규제철폐보다 질적 측면의 규제철폐를 중시해야 함.

성장잠재력 확충에 총력을

- 한국이 지난 개혁성과에 대하여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비록 경기침체가 끝나고 강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개혁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고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

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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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 최종 민간수요의 강도, 화폐 및 인플레이션 변수가 경기회복의

지속여부를 토론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함.

- 새 시장경제 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경쟁 강화와 투명성이 더욱 개

선되어야 하고 정부의 경제개입 유산이 확실하게 파기되어야 함 .

-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원천

에 있어 기대되는 변화에 깊은 유의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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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ary

P RE S E N T A T ION F IR S T S E S S ION

Ig nazio V is co

E conomic D epartm ent , OECD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in December 1996 represented the

culmination of 35 years of extr aordinary growth that transformed it from one

of the poorest nations in the world to the 11th - largest economy and exporting

country . Less than a year later , however , Korea w as hit by one of the most

severe financial crises ever experienced by an OECD Member .

Koreas economic system w as not well suited to face the more

competitive open economy and more integrated product and capit al market s of

the 1990s . Market institutions and principles were not sufficiently developed,

nor w as there sufficient prudential regulation . T he corporate sector w as

char acterized by excessive debt and low returns , reflecting the tendency of

business conglomerates to diversify into capit al- intensive industries using

short - term bank loans . T he financial system, already in weak condition and

operating inefficiently , w as further weakened by a string of major corporate

bankruptcies in 1997. T he lack of prudential supervision allowed an excessive

build- up of short - term foreign debt far exceeding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following a partial liber alization of the capital account .

T he factor s that helped to speed an early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include the maturity extensions on short - term foreign debt and the

positive effect the success of these negotiations had on restoring capital

inflow s ; the announcement of a financial rehabilit ation plan to be financed by

government - guaranteed bonds, and a more accommodating fiscal stance for

breaking the sharp deterior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caused

by the initial sharp macroeconomic tight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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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broad range of structural reform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for

establishing a more market - oriented economy also played a key role in Koreas

early economic recovery by building up confidence. T hey also constitute one of

the most far - reaching efforts of structural reforms ever implemented in an

OECD country .

In the financial sector , more than 100 institutions were closed or

suspended. T he government also undertook major rehabilitation of viable

institutions, with 64 trillion won provided for support . A new unified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w as introduced and banking st andards were

strengthened. Steps have been take as well to increase the role of foreigners

in Koreas financial sector and to improve corpor ate governance. As for what

remains to be done, there is a need to reassess the role of the non- bank

financial sector and of the 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in the new

financial environment . T he strong supervisory regime should be accompanied

by reform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assuring that institutions are managed

in a more market - oriented w ay . And, the issue of reducing the level of bank

ownership by the government must be addressed.

T he main objective of corporate restructuring is to re-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rporate sector , bringing business condi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 best pr actices . T he five tasks est ablished to reach this

objective are improving the corpor ate governance fr amework ; enhancing

transparency ; eliminating cross - debt guarantees ; improving the capital

structure of firms ; and encouraging greater concentr ation in core activities . In

each of the areas, significant changes have t aken place. However , as

restructuring continu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leaning tow ards past

patterns of heavy intervention, and allow the restructuring process to work

it self out rather than trying to establish fixed deadlines for completion . In

addition, funds should not be w asted to extend the lives of non- viable fi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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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labor market flexibility has been essential to the progress in

corpor ate restructuring . T he labor law w as revised to allow firms to shed

labor for managerial reasons, including M&As . Labor market flexibility w as

also enhanced by the decision to allow the employment of tempor ary workers .

However , any informal government pressure to limit layoffs may only extend

the restructuring process and delay the return to faster employment growth .

Along with the measures to improve the functioning of the labor market ,

Koreas social safety net w as expanded to deal with the rise in unemployment .

In expanding labor market programs over the longer term, care must t aken

not to undermine the incentives to work .

T he new government also targeted regulatory reform as a key element

in the shift to a more market - oriented economic system . In less than one

year ,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eviewed and then reduced by half

approximately 11,000 regulations in existence. It reformed two- fifths of the

regulations that remained. Although the 50 percent reduction appears to have

resulted in real and significant changes, the gover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shift to a qualit ative approach .

Koreas recovery from the crisis has been r apid and strong . In the fir st

half of 1999, output increased 7 percent in volume terms and a rise of 9

percent for the year is likely . Employment growth has resumed and the

exchange r ate has remained steady for the past year around the rate of 1,200

won per dollar . Four factors explain the strength of recovery to date. First ,

the government s commitment to reform has proved essential in restoring

international confidence in the economy . Second, progress in structural reform

facilit ated the easing of monetary policy . T hird, the strong recovery is also, in

part , a technical rebound from the deep recession . A final factor promoting the

recovery has been the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

It is important that Korea continue to avoid an attitude of complacency

regarding the reform process . Although the recession is over and a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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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is underw ay, maint aining the momentum of reform is important both

to sust ain the recovery itself and to enhance Koreas growth potential. T he

fiscal consolidation process , the strength of final private demand, and monetary

and inflation conditions are key in the discussion of sustaining the recovery .

T o put the new market - oriented economic system into pr actice, competition

must be encouraged, transparency must be further enhanced, and the leg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must be firmly rever sed. Enhancing

Koreas long- term growth potential involves careful consider ation of expected

changes in the sources of tot 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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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용문제

필 즈

(코넬大 교수)

□ 악화된 한국 노동시장 , 아직 개선 덜돼

- 한국의 경제위기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가 큰 시련을 겪었으나 99년의

빠른 경제여건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노동시장은 아직 경제위기 이전 수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실업문제보다 고용문제가 더 심각

-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실업문제라기보다는 고용문제로 인식

되어야 할 것임.

즉, 실업에 처해있는 소수보다는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대다수 근

로자, 그리고 빈곤선 이하로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한 고용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함.

고용문제는 지속적인 고실업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감소, 빈곤 및 불

균등의 증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불비례적인 충격, 직업불안정의 증

대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등을 포괄함.

따라서 직업을 창출하는 정책에 더하여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역시 중요함.

□ 고용문제는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 고용의 문제는 마찰적·구조적 관점이 아닌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

루어 져야 함.

이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시경제적인 성장, 경쟁력 확보, 시장질서

의 정착, 공공사업, 그리고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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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으로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 지역간 근로자이동에 대한 수당지급,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 구직·구인 정보체계의 효율화, 직업알선제도,

취업보조 등도 고려되어야 함.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노사관계 여건의 개선과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유연성 확립 등도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redesign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고용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공공근로사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될 것임.

□ 고용문제 , 완전고용과 소득증대로 풀어야

- 한국 고용문제의 장기적 대처 방안은 완전고용의 달성과 경제전반에 걸

친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것임.

아울러 99년의 성과를 강화·촉진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과 노동시장

의 여건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성장, 실업해소

및 근로소득의 증가 노력, 노사관계의 개선, 적절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립 등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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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ary

T H E E M P L OY M E N T P R OB LE M IN K ORE A

Gary S . F ields

Cornell U niv ers ity

Korea ' s economic crisis has put great str ains on the labor market and

the social structure. Happily for Korea, conditions are improving markedly this

year (1999). Still, in a number of dimensions , the labor market has not yet

returned to its previous level.

It is import ant to recognize that what Korea has is not an

"unemployment problem" but rather an "employment problem ." T he

employment problem includes continued high unemployment , but it goes well

beyond it , also encompassing falling labor earnings, rising poverty and

inequality , disproportionate impact s on disadvantaged groups, informalization of

employment , increased job insecurity , and consequent social str ains .

Misdiagnosis of the problem may lead to misguided policy responses, in both

the short and the longer runs .

T he paper ex amines in some detail three of the most import ant

elements of the social safety net . T he main conclusion is that coverage and

benefit levels are inadequate and that Korea still needs to a weave a social

safety net .

T urning to w ays of coping with the employment problem in the longer

run, the twin challenges for employment policy in Korea are to return the

economy to full employment and to restore broad- based earnings growth . T o

consolidate the progress made in 1999 and move ahead, conditions in the

product market and the labor market must be strengthened. T his section of

the paper consider s four major issues : macroeconomic growth,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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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and low earnings, improving the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labor market flexibility .

T he major lessons learned in the paper are these:

T he first task is to define the labor market problem correctly . Korea

has an employment problem, not just an unemployment problem . Atten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majority whose earnings have dropped, often below

the poverty line, rather than on the minority who are openly unemployed.

Once the problem is redefined, policies aimed at r aising earnings are called for

in addition to policies aimed at creating jobs .

Second, the employment problem is best seen in terms of deficient

aggregate demand r ather than in frictional or structural terms . Given this

diagnosis , some policies are called for : among them, macroeconomic growth,

increased competitiveness , a market - friendly environment , public works , and

employment subsidies . Others diminish in importance: these include worker

training and retraining, geographic mobility allow ances, improved transportation

systems , adapted work hours , improved job information, expansion of

employment services, and job placement assistance.

T hird, other policies are conducive to employment gener ation . T hese

include an improved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and appropriate flexibility in

labor market s . Fourth, for those who are left out of employment in the short

run, the various elements of the social safety net in Korea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 am, and public works can be

strengthened and re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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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 참석인사 약력

기조연설

도날드 존스톤 (D . John s t on )

OE CD 사무총장

캐나다 재무부장관, 국무부 경제·지역개발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6년 6월 OECD 사무총장으로 취임. 캐나다에서

유수한 법률회사를 공동 창업했으며 몬트리올 McGill 대학에서 재정법을 가르쳤

음. 베스트셀러인 정치회상록을 비롯하여 조세, 법률, 공무에 관한 많은 논문집필

조세프 스티글리츠 (J . S t ig lit z )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1979년에 존 베이츠 클락 메달을 수상했으며 불완전 정보의 경제학, 공공경제학,

경제발전론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임.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대학

의 교수를 역임. 미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Reinventing the Government "라는 정부개혁을 주도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은행

의 한국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주관.

제 1주제 사회자

조안나 쉘튼 (J . S h e lt on )

몬타나대 교수

미국 재무부를 거쳐 하원 무역위원회 전문위원으로 9년간 근무. 국무부 무역정책

담당 부차관보 및 OECD 사무차장 역임. 현재 몬타나대 교수 겸 선임연구위원으

로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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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발표자

휴버트 나이스 (H . N ei s s )

IM F 아태담당국장

비엔나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에서 근무. 30여년 전부터 IMF에서 활동중인바

IMF 유럽국과 ASD, CT A국에서 주요직책을 역임.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시

IMF측 실무협상 대표로 참여하는 등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이그나지오 비스코 (I . V i s c o )

OE CD 경제총국장

OECD 수석경제학자로 1997년부터 OECD회원국 경제동향을 종합 분석하는 경제

총국장에 재임중임. OECD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이탈리아 중앙은행 조사분석실

장을 7년간 역임하는 등 25년간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근무. 로마대학에서도 다년

간 교수와 저술활동에 종사한 바 있음.

제 1주제 토론자

스리람 아이어 (S . A iy er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기업지배구조, 사회복지부문개혁에 대한 세계

은행의 프로젝트 책임자. 1987년 가나 금융제도개혁, 1994년 Peso위기 후 멕시코

금융제도개혁을 수행한 세계은행측 책임자였으며 구조조정의 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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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D . 호마츠 (R . H orm at s )

골드만 삭스 부회장

국무부 경제·상업 부차관보, 대사,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지난 30년동안 미정부

내의 국제금융전문가로 활동. 1974년에는 Arthur Fleming상, 1982년에는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음.

로렌스 크라우스 (L . K rau s e )

U C 샌디에고대 명예교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사회경제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하버드대 교수, 브루

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역임. 1990년 UC샌디에고대의 태평양경제협력 석좌교

수, 동 대학원 한국-태평양 프로그램의 수석자문위원 역임.

피터 몬테그논 (P . M ont ag n on )

T h e F in an c ia l T im e s 아시아지국 편집장

로이터통신 경제특파원, T he Financial T imes 등 언론계에서 30여년간 근무. 현재

Lex Column과 World T rade and Capital Market Affairs지의 편집장. 아시아지국

편집장 취임후 아시아 경제상황에 관한 주도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

박윤식 (Y . P ark )

조지워싱턴대 교수

국제금융과 재정분야의 권위자이며 현재 미국내 한국경제연구소의 이사, 워싱턴

한국경제학회의 회장으로 활동.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

구의 고문, 죠지타운대와 콜롬비아대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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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 퍼킨스 (F . P erkin s )

호주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분석실장

호주와 일본의 여러 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역임. 현재 금융위기 후 아시아 금융시

장개혁, 중동지역 무역과 경제발전, 태국의 경제회복 등 세계경제 전망과 평가를

총괄.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E . S ak akib ara )

일본 게이오대 교수

IMF의 경제전문가, 일본 대장성장관 특별고문, 국제금융담당 차관, 재정통화정책

연구원 원장 등 국제기구와 일본 정부내에서 30년 이상 국제금융 및 재정전문가

로 활동. 또한 하버드대와 사이타마대에서 교수 역임.

제 2주제 사회자

김기환 (K im Kiw h an )

미디어밸리 회장

미국 UC 버클리대, 오레곤주립대 등에서 13년 이상 교수 역임. 한국개발연구원장,

세종연구소장, 한국무역진흥공사이사장,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 등 주요직책 역임. 현재 미디어밸리 대표이사, 골드만 삭스 국제자문위

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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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 발표자

게리 필즈 (G . F ie lds )

코넬대 교수

예일대학 교수를 거쳐, 1982년 이후 코넬대 교수로 재임. 노동경제학분야의 세계

적인 권위자이며 빈곤, 불평등, 경제발전, 경기변동, 개발도상국 노동시장모델에

관한 많은 연구 수행.

나낙 카크와니 (N . K ak w ani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계량·후생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불평등과 빈곤, 공공재정과 개발경제학 분야

에서 많은 연구 수행. 호주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계량경

제학에서의 뛰어난 연구활동으로 Mahalanobis Memorial Gold Medal 수상.

제 2주제 토론자

이르마 아델만 (I . A de lm an )

U C 버클리대 교수

빈곤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적 분석의 세계적인 권위자. 특히 1971년 한국경제

에 기여한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음. 노스웨스턴

대, 죤 홉킨스대, 스탠포드대 교수 및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역임.

스티븐 버틀러 (S . B ut ler )

U S N ew s & W orld R eport 동경지국장

1993년부터 US New s & World Report지에 일본 경제번영의 위협요인과 기업 및

사회변화를 생생히 보도하면서 아시아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명성을 축적. T he

Financial T imes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코넬대에서 강의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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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Ch an g , D ae W h an )

매일경제신문 사장

1988년부터 매일경제 사장으로 재임중이며 매일경제T V뉴스 사장, 매일경제연구소

소장 및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을 겸임. 대한산업기술지원단 이사, 대통령 비상

경제대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주요직책을 역임하였으며 1992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조나단 피크터 (J . F iecht er )

세계은행 금융위기국가 담당국장

미국 재무부 국제경제국을 거쳐 통화감독청에서 근무. Basle risk - based capit al

standard 개발에 참여. 저축금융기관 감독청장으로서 저축·대부조합산업의 구조

개혁을 성공리에 수행. 현재 세계은행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금융개

혁프로그램을 담당.

앤드류 글린 (A . Gly n )

옥스포드대 교수

지난 20년간 옥스퍼드 Corpus Christi College에서 경제학 강의로 명성을 떨침. 유

럽, 미국 및 아시아의 유수한 연구소에서 객원교수로 활동. 영국의 재무부, 경제

부, 무역위원회,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재임 중.

토마스 코칸 (T h om a s A . K o ch an )

M IT대 교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정부와 다수의 민간기업, 노동

조합을 위해 중재자, 진상조사위원, 분쟁조정자 등으로 활동. 국제노사관계협회 회

장을 역임하였고 Heneman Career Achievement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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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사

강봉균 (K an g B on g - K y u n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장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서 경제개혁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금년 5월 재정경제부장관에 임명. 또한, 정보통

신부장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차관, 노동부차관 등을 역임. 탁월한

정책입안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경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주도.

폐회사

이진순 (Le e Jin S o on )

한국개발연구원장

토지정책, 조세제도 등 공공경제학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정부 가 추진중인 개혁

정책의 이론적 기반구축에 기여. 하버드대 부설 IT P와 링컨 토지정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숭실대학교에서 10년간 경제학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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